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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 그룹웨어
구축 사례
PC 에서만 쓰던 넥사크로 기반 사내 시스템을 웹과 휴대폰에서 함께 쓰는 그룹웨어로 다시 지었습니다.
결재 · 근태 · 휴가 · 출장비 · 프로젝트를 하나의 시스템에 담고, 2020년부터 쌓인 자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2주
착수부터
직원 실사용까지

70여 개
업무 화면
PC · 휴대폰 공용

1만 건
옮겨 온 자료
2020년 이후

62 /62
직원 개선요청
전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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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일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 엑셀에 적고, 휴가는 따로 올리고, 근태는 또 다른 곳에서 관리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달
자료가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맞춰 보는 데 시간이 들었고, 어긋나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BEFORE

사무실 PC 에서만

출장비 정산을 사람이 손으로 계산

출근 기록을 나중에 몰아서 입력

결재가 업무마다 다른 곳에

바뀐 내역을 따로 적어 둠

AFTER

휴대폰 · PC 어디서나

휴가를 찾아 시스템이 계산, 근거까지 남김

현장에서 눌러야 인정, 안 누르면 알림

결재 대기함 한 곳에서 전부

모든 처리가 기록에 자동으로

담고 있는 업무

영역 하는 일

전자결재 상신 · 승인 · 전결 · 대결 · 합의 · 참조. 모든 결재가 한 대기함으로

근태 현장 위치 기반 출퇴근, 근태 정정, 휴일근로와 대체휴무

휴가 연차 자동 부여, 신청과 결재, 잔여 관리

출장비 월 단위 신청과 전월정산 자동 계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 참여자 · 지출 · 숙소 · 인건비 · 주간보고서

인사 · 자산 인사기초 · 발령 · 경력,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자산 대장

소통 공지 · 자료실 · 개선요청 · 의견투표 · 일정 달력

운영 관리 메뉴 · 역할 · 권한 · 공통코드 · 조직도 · 감사기록 · 자동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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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오늘 할 일이
먼저 보입니다
내 출근 시각, 처리할 결재, 남은 연차, 오늘 팀의 출근 현황과 일정이 첫 화면에 모입니다. 메뉴를 찾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홈 — 출근 · 결재 대기 · 잔여 연차 · 팀 현황 · 일정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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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휴대폰으로
끝냅니다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알림이 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
출퇴근 · 결재 · 주간보고를 휴대폰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홈 출퇴근 체크 결재 대기함

출근은 현장에서 눌러야 인정됩니다. 프로젝트 현장 반경 안에 있을 때만 기록되고, 휴대폰이 보낸 판정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서버가 거리를 다시 잽니다.

잊으면 알려 줍니다. 출근을 안 찍었거나 퇴근을 안 찍으면 그날 알림이 갑니다.

PC 와 같은 화면입니다. 목록은 휴대폰에서 카드로 바뀌어 한 손으로 넘겨 봅니다.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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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는 업무마다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휴가 · 출장비 · 근태정정 · 휴일근로 · 주간보고 · 프로젝트 지출이 모두 같은 결재 엔진을 씁니다. 결재자는 여러
결재함을 돌아다니지 않고 대기함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결재 대기함 — 양식이 달라도 한 목록에서

결재선을 사람이 아니라 «찾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상황 동작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규칙에 “상신자 부서의 부서장” 처럼 찾는 방법이 들어 있어 규칙을 고치지 않습니다

금액 · 일수에 따라 사규 규칙이 결재선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부서장이 직접 신청하면 그 단계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 자기가 자기를 결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결재할 사람이 없으면 상신과 동시에 완결. 이력과 문서번호는 정상으로 남습니다

자리를 비울 때 대결. 원래 결재자와 실제 처리자를 둘 다 기록합니다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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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운영자가
화면에서 바꿉니다
결재선 규칙, 메뉴, 역할과 권한, 공통코드는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하지 않고 화면에서 바꿉니다. 바꾸기 전에 실제
조직에서 결재선이 어떻게 풀리는지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바꾼 내용은 사유와 함께 이력으로 남습니다.

결재선 규칙 — 조직도와 규칙을 한 화면에서

결재선은 문서마다 따로 보관됩니다. 나중에 조직이 바뀌어도 과거 문서의 결재선은 그때 모습 그대로 남고, 결재
이력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승인해도 단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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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세던 것을
시스템이 셉니다
출장비 전월정산

출장비는 한 달 근무를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쓴
만큼 다음 달에 정산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근무일수를
세어 넣어 오차가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그
달의 휴가를 찾아 계산하고, 금액과 함께 산출근거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연차 자동 부여

해가 바뀌면 전 직원의 연차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매달
신규 입사자를 채웁니다. 휴가는 결재가 올라가는 순간
잔여에서 빠져, 잔여보다 많이 신청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막습니다.

자동알림 목록 —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나가는지, 마지막 실행 결과까지 한 화면에

미출근 · 미퇴근 · 주간보고 작성일 · 숙소 계약 만료 · 점심 식단까지 16종의 알림이 스스로 나갑니다. 잘못 나가는 알림은
배포를 기다리지 않고 화면에서 바로 끌 수 있습니다.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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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치 자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2020년부터 쌓인 자료를 새 시스템으로 옮겼습니다. 이관 도구는 몇 번을 돌려도 결과가 같아서, 운영 전환
직전에 한 번 더 돌려 그사이 쌓인 것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옮긴 뒤에는 건수를 실제로 세어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자료 건수 기간

근태 기록 약 6,900 2021년 ~

주간보고서 약 1,360 2020년 ~

프로젝트 지출 약 1,040 2020년 ~

휴가 · 출장비 약 500 이관분 포함

프로젝트 관리 — 옮겨 온 프로젝트와 참여자, 지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표의 건수는 2026-09 기준 실제 값을 반올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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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사람이 올리면
그날 고칩니다
모든 화면에 개선요청 버튼이 있습니다. 글을 쓰면 그때 보고 있던 화면 · 시각 · 브라우저 · 마지막 오류가
자동으로 함께 저장되어, “저장이 안 돼요” 한 줄만 써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가 바뀌면 올린
사람에게 알림이 갑니다.

62건
직원이 올린 개선요청

100%
전부 반영 완료

4건 중 3건
요청한 날 바로 반영

개선요청 — 올라온 62건이 모두 「완료」

화면 그림의 사람 이름 · 기관명 · 수치는 시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개선요청 수치는 2026-09 기준 실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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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구성

영역 사용 기술

서버 Java 25 · Spring Boot 3.5 · MyBatis

데이터베이스 Oracle 19c · Flyway (스키마 변경 이력 전부 관리)

화면 Vue 3 · TypeScript · PrimeVue · PWA(홈 화면 설치 · 웹 푸시)

운영 Docker · 무중단 배포 · 사내 서버 설치 (클라우드 사용료 없음)

모든 요청이 같은 검사를 지납니다. 화면에서 버튼을
감추는 것에 기대지 않고, 서버가 요청마다 권한과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 언제 · 무엇을 했는지 모든 처리가 기록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증명서 발급 때만 쓰이고 화면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범위가 역할에 따라 자동으로 걸립니다.

배포 중에도 끊기지 않습니다. 새 버전을 옆에 띄워
확인한 뒤 방향만 바꿉니다.

조용히 틀리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시스템이
대신 채운 값에는 «자동» 표시를 함께 냅니다.

외부 연동(지도 · 공휴일 · 날씨 · 알림)이 멈춰도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고 그 기능만 쉽니다.

개발 산출물 34종을 데이터베이스와 소스에서
자동으로 만듭니다. 문서가 실물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쓰면서 고쳐 나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그룹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 목록이 아니라 고쳐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착수 2주 만에 직원들이 실제로
쓰기 시작했고, 쓰는 사람이 올린 요청 62건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흩어진 업무를 하나로 모으고, 현장과 사무실을 한 화면으로 잇는 일 — 두리코아가 함께하겠습니다.

두리코아 · DOORICORE · 2026


